아지이시

아지초는 일본에서 유명한 화강암 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지의 화강암, 브랜드명 ‘아지이시’는 ‘다이아몬드 화강암’으로 불립니다. 석영과 장석이 주 성분인 흰 천연석인데, 소량의 흑운모가 섞여 있어서 독특한 반점 모양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지이시는 예술가와 석공 사이에서는 섬세함과 매우 뛰어난 내구성으로 귀중히 여겨지고 있으며, 건축물과 옥외 조각 등의 장식품에 가장 적합한 소재입니다. 아지이시는 석영에 버금가는 경도를 지니고 있어서 다른 화강암에 비해 조각의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무 노구치(1904~1988)와 나가레 마사유키(1923~2018) 등 국제적으로 저명한 예술가들은 아지와 인접한 동네인 무레에 아틀리에를 두어 아지이시를 쉽게 입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지초와 무레초에는 현재 약 200명의 석공과 석재상이 있습니다.

아지이시는 아지와 무레 사이에 있는 고켄잔 산에서 캡니다. 이 산은 세계에서 유일한 아지이시 산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